


세상에서 가장 오싹하고 놀라운 날
메리 호러 크리스마스!

전 세계 어린이 책 베스트셀러 2위, 우리나라 호러 동화 열풍에 빛나는 「구스범스」. 그 시리즈를 현대

화한 「구스범스 호러특급」이 3권 『크리스마스의 유령』으로 돌아왔다.

「구스범스 호러특급」은 「구스범스」 100여 권의 책에 나온 캐릭터 가운데 독자들에게 가장 열렬한 환호

를 받았던 괴물들을 다시 불러냈다. 좀비, 프랑켄슈타인, 크리스마스 유령 등, 호러 마니아는 물론 어린이

에게도 친숙한 괴물들이 등장해 재미를 더한다. 또 2010년대 어린이의 눈높이에 알맞게 기획된 만큼, 각 

괴물들이 현대적으로 변신해 눈길을 끈다. 청소년 파티에 나타난 좀비, 첨단 로봇처럼 발명된 프랑켄슈

타인 같은 설정이 그 예다.

2015년 12월에 출간된 『구스범스 호러특급 3. 크리스마스의 유령』은 화기애애한 크리스마스에 깜짝 

등장한 유령에 대한 공포와 모험을 그리고 있다. ‘크리스마스 유령’이라고 하면 찰스 디킨스의 대표작 

「크리스마스 캐럴」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 책의 유령은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유령과 다르다. 

우리 반 아이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찾아온 쌍둥이 유령. 크리스마스 연극 연습으로 화기애애한 아

이들에게 쌍둥이 유령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유령의 크리스마스 파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바

로 이 책에서 유령의 특별 초대 손님과 크리스마스 만찬의 비밀이 밝혀진다.

유령을 보는 아이 그리고 유령의 소원

백 년 전 슬픈 전설이 되살아난다!

열두 살 케이티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있다. 바로 케이티의 눈에만 유령이 보인다는 것. 공동묘지의 혼

령들, 노란 눈을 빛내는 검은 고양이 등 다른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케이티 앞에 나타난다. 하지

만 친구, 가족 어느 누구도 케이티의 말을 믿지 않는다.

한편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 케이티네 학교에서는 연극을 준비하고, 케이티와 친구들은 연극 오

디션에 붙고 싶어 애가 탄다. 그런데 이 연극, 상당히 수상하다. 

연극을 올릴 강당에 살아서는 무대에 오를 수 없었던 한 소년의 구슬픈 사연이 서려 있단다. 게다가 연

극 소재가 세상에서 가장 오싹한 크리스마스에 관한 것으로 백 년 전 한 가족에게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

라는데…….

이때 케이티 앞에 다시 나타난 유령들. 크리스마스에 얽힌 슬픈 한을 풀어줄 사람은 유령이 보이는 케

이티밖에 없다. 하지만 만일 그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면 케이티 역시 유령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

괴상한 음식이 차려진 유령의 만찬과 크리스마스 선물 등 이 책을 넘기는 순간 독자의 상상을 초월할 

호러 크리스마스가 오싹하게 펼쳐진다!



● 각 권 소개

구스범스 호러특급 시리즈

초강력 호러 캐릭터 등장!

더욱 오싹한 구스범스가 찾아간다!

구스범스 호러특급  1  좀비 핼러윈 파티 김성용 그림·김선희 옮김

케니는 핼러윈 파티장에서 지하실 아래로 통하는 낡은 문을 발견한다. 질질 발을 끄는 소리, 구역질 나는 썩은 내, 괴상

한 신음 소리. 그 아래에서 튀어나온 좀비의 정체는?

구스범스 호러특급  2  프랑켄슈타인의 개 안병현 그림·김선희 옮김

프랑켄슈타인의 저택으로 간 캣. 실험실에서 흘러나오는 괴물들의 끔찍한 신음 소리……. 서서히 밝혀지는 괴물들의 정

체는?

* 「구스범스 호러특급」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작가  소개

지은이 R. L. 스타인

“제 직업은 어린이에게 오싹함을 선물하는 것이죠!” 

전 세계 아이들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는 어린이 책 작가. 밖에 나가 노는 걸 싫어했던 스타인은 9살 

무렵 타자기를 가지고 놀면서 이야기를 짓기 시작하여 재미있는 유머 책을 써 냈다. 어른이 된 뒤 어린

이를 위한 유머책과 잡지를 만들고 출판사를 운영했던 스타인은, 공포소설 「공포의 거리」시리즈를 쓰

면서 작가로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1992년 「구스범스」시리즈가 출간되면서 스타인은 전 세계 32개국에 널리 알려진 스타 작가가 되었

다. 「구스범스」시리즈는 지난 30여 년 동안 100권이 넘게 출간되었고, 미국에서 TV 시리즈로 제작돼 3

년 동안 방송되었다. 「구스범스」시리즈는 2001년과 200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 책으

로 기네스북에 올랐으며, 현재는 「해리 포터」시리즈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 책으로 꼽힌다. 

www.rlstine.com

그린이 홍지은 

만화 창작을 공부했다 『기발한 발상 하늘을 움직이다』의 표지를 그렸고 각종 전시회를 통해 일러스

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www.facebook.com/redwitchda/

옮긴이 김선희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공부하고 번역가이자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스튜어트 리틀』, 『공부의 배신』, 『홈으로 슬라이딩』 등 백여 권의 책을 우리말로 옮기고, 『얼음

공주 투란도트』, 『우리 음식에 담긴 12가지 역사 이야기』 등 십여 권의 어린이 책을 썼다.

편집 담당 전지선(내선 319)

홍보 담당 황수연(내선 310) 

마케팅 담당 이철주(내선 337)


